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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같은 추운 겨울철엔 전기난로, 전기장판 등 여러 가지 온열기구를 사용하다 보

니 화재 위험성이 증가한다. 불이 나면 대피를 할지, 대기를 할지, 소방시설을 사용할

지를 침착하게 판단해야 한다.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사용하는 소방시

설은 무엇이 있고, 그 효과는 무엇일까. 가장 쉽고 가까이 있는 소방시설은 주택용 소

방시설(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)이다.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를 빠르게 파악

하고, 소화기는 그에 따라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. 주택용 소방시설은

주거시설 필수품이다.

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주거시설(단독주택, 아파트, 공동주택 등)의 화재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. 최근 군포

시 소재 아파트 화재로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거시설에서 화재 발생 비율이 높다.

규모가 있거나 최근에 지어진 주택은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돼 있지만 우리가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

곳은 노후 아파트, 단독주택 등이다. 소방청을 비롯한 각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과 중요

성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다. 그 일환으로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청각장애인, 외국인 등

단독주택에 설치 및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. 특히 청각장애인용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소리에 둔

감한 청각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해 착안한 경보기로 경보음과 함께 불빛을 발산해 시각으로도 경보사

실을 알 수 있게 제작했다.



지난 19일 구리시 소재 주택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곧바로 화재경보기가 작동했고 이를 본 이웃이 119에

신고했다. 주택 밀집지역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 빠른 신고와 적절한 조치로 인명

·재산 피해를 경감했다. 또 최근 관내 한 카페에 불이 났으나 즉시 주변 소화기를 활용해 자체 진화를 한 사

례가 있다.

이처럼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는 화재를 저지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.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가족과 지

인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모두가 안전한 설 명절이 되길 기원해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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